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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10.14.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글로벌 에너지 부족, 비료·식량 값까지 올린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이 비료 생산 가격 상승을 불러 전 세계 식량 가격까지 뛰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8월에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후 9월에 더   

상승하는 새로운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FAO 식품 가격 지수는 2021년 9월 130.0포인트

로 전월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했다. 새로운 상승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곡물과 식물성 기름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로벌 식량 가격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특히 국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의 급격한 상승이 식량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있지만 하락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업체는 천연가스 가격비용이 비료 생산원가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민감하다.

 아시아 LNG 가격의 주요 지표인 JKM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 일본 등에서도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임으로

써 천연가스 가격 상승 추세는 단기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급증하는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농산물 시장의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북미 비료 가격을 측정하는 지수인 녹색시장 북미 비료 가격지수(GMNAFPI)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이는 농부들의 재배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악화되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2021년 글로벌 식료품 가격 지수

는 6월과 7월에 잠시 수정된 후 9월에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올해 글로벌 곡물 및 석유 가격 상승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및 석유 

수출 정책이 강화되었다. 곡물과 석유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출 제한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 벨라루스는 밀, 혼합 밀(밀과 호밀 혼합물),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메밀, 쌀, 작은 호밀(밀과 호밀의 하이브리드), 유채 및 기타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

했다.

글로벌 곡물 및 석유 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식량과 석유 수출

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세계 일부 지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는 최근 유엔 고위급 행사에서 기근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례 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치명

적인 기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 말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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